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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계산문 여신 뜻 되새기는 자리 되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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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산문화재단의 진감선사님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
니다. 

고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대 남종선의 선승이자 이 땅에 
범패를 전하시고 이를 수행의 단계로 끌어올리신 진감선사 혜소 스님의 생애
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

진감선사께서는 중국으로 유학하여 신감대사의 문하에서 수행하신 후 이 땅으
로 돌아와 선사상을 전파하는 한편 쌍계산문을 개산하여 많은 후학들을 길러 
내셨습니다.

선사께서는 특히 선수행과 교학연구의 실천적 겸수를 위해 각지를 만행하며 
두타행을 실천하셨습니다. 스님의 꾸밈없는 성품과 한결같은 소박함은 지금도 
쌍계사에 서 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에 새겨져 남아있습니다. 

탑비문을 쓴 고운 최치원은 선사를 두고 ‘성품은 꾸임이 없고 말 또한 꾸며 하
지 않았으며, 옷은 삼베라도 따뜻하게 여겼고 음식은 겨와 싸라기라도 달게 여
겼다. 도토리와 통을 섞은 밥에 채소반찬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었다’라고 기
록했습니다. 스님께서 차나무를 가져와 지리산 자락 화개동에 심으신 뜻도 이
와 같을 것입니다.

오늘 진감선사 혜소스님을 주제로 한 고산문화재단의 학술세미나는 선사께서 
개산하신 쌍계산문이 최근 종단의 교구본사에서 쌍계총림으로 승격되었기에 
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



오늘의 학술세미나가 진감선사 혜소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새로이 다지고 아
울러 쌍계산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
기원합니다.


